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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탑사 경내 전각들을 지탱하고 있는 나무기둥이나 기

왓장 하나하나에 인근 마을주민들의 땀방울이 흥건히 배

어 있지라. 이쪽 사람들 대부분이 주머니가 넉넉하질 못

혀. 그래서 불사가 10년이나 걸렸어. 그동안 고생한 것 이

야기하면 소설로 10권을 써도 모자라부러.”

첫 대면부터 얘기 보따리를 술술 풀어놓는 박경식

(70)∙정천기(72)거사. ‘금탑사 지킴이’를 자처하는 두 거

사는 기자를 보자 가슴속에 꼭꼭 채워둔 추억의 실타래를

한올한올 풀어 헤친다. 상처 투성이인 손마디를 보니 하

소연 섞인 불만도 나올법한데 두 사람 모두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미소가 하나 가득이다. 원력을 이룬 사람들에게

서 맡을 수 있는 진한 보람의 체취가 느껴진다.

“금탑사 불사에 사용된 나무나 기왓장은 돈주고 사온 것

이 하나도 없지라. 전부 산에 가서 구해 오거나 한옥 폐가에

가서주워온것들이제.”

92년, 비구니 서림스님이 전남 고흥 포두면 깊은 산골 금

탑사에 주지로 부임했을 때 절은 비새는 법당과 노전, 그리

고 명부전이 전부로, 피폐해져 있었다. 처음엔 금탑사 아래

마을인 금사리에서 나고 자란 박경식 이장과, 바로 옆 마을

척지리의 정천기 거사에게 서림 스님의 부임은 큰 관심거리

가아니었다. 그동안금탑사에는여러스님들이거쳐갔지만

불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비가오면 법

당의 부처님은 비를 맞기 일쑤였다. 비

에 젖는 부처님과 우루루 무너지기 일

쑤인 절 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서림

스님은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날부터

불사를 시작했다. 낮은 땅은 돋워 올리

고, 가파른곳은깎아평평하게했다. 또

홍수때마다흙사태가나는산자락을쳐

내어법당에비가들이치지않게했다. 

“작은 체구의 스님이 어찌나 열심히

하든지 마을 사람 모두가 감동받았지

라. 인근 주민들까지도 불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큰 계기는 스님이 유난히 차

사고가 많은 곳에서 수륙재를 지내주

고 부터지요. 재 올리고부터는 사고가

나질않아. 얼마나고마운지….”

두 거사를 비롯 마을 사람들은 자발

적으로 나섰다. 산에 올라 나무를 골라

서까래감으로 기둥감으로 골라 다듬

었다. 마을 사람들이 힘에 부쳐 할 때

마다 힘이 된 것은 서림 스님이 읊어준

신묘장구대다라니다. 

나무공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박

경식∙정천기거사에게불사에좋은나

무가 있는 위치를 알려 주었다. 그러면

두거사는밤중에라도나무를실으러달려갔다. 금탑사형편

상 삯을 치르고 베거나 운송할 처지가 아니었다. 도덕면, 과

역면, 점암면, 도하면, 포두면… 고흥군내의 산이란 산은 안

올라가 본 곳이 없을 정도다. 손도 성할 날이 없었다. 무거운

나무를들다가놓치거나나무묶은줄이스쳐손이찢어진적

도있었다. 얼굴의주름만큼온몸에상처도늘어갔다. 

개미들이 흙을 조금씩 물어와 집을 짓듯 그야말로 금탑사

의 불사는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졌다. 이러는 사이 10여년

이 훌쩍 지나 이들은 이제 고희를 넘겼다. 하지만 그냥 나이

만 먹은게 아니었다. 나한전, 지장전, 종각, 삼성각, 금화루,

누각등일곱채가번듯하게새로지어지거나고쳐졌다.

“금탑사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고흥군내 학생들이 소

풍을 왔을 정도로 군 내에서는 제일 크고 유서깊은 사찰이

었지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찰을 지켜나가야 겠다는 생

각을 굳게 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불사에 참여하다보니

하나도 힘든 것이 없었소. 절 앞마당에 서서 전각들을 바라

보면어디서온나무나기왓장인지금방알아부러.”

어디서그렇게많이싣고왔는지절한켠에아직도나무와

기와가수북이쌓여있다. “우리절의재산목록1호”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두 거사의 얼굴에 함박 미소가 번진

다. 

금탑사를 나오는데 주지 서림 스님이 기자가 꼭 만나봐

야 할 보살이 있다며 고흥읍내로 안내했다. 

길거리 난전에서 과일 행상을 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스님을 보자 합장하며 반색한다. 바로 신도회장 류계심

(68)보살이다. 금탑사 불사의 일등공신으로 마을 사람들

누구나가 인정하는 보살이다. 수년간 류보살은 고흥읍내

를 돌아다니며 화주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가게에 들어

서자마자 구석에서 공책 다섯권을 꺼내와 보여준다.

“내가 고흥읍내에서 장사를 오래해 아는 사람들이 많아

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절에 모이라 하고는 나무

있는 사람 손들어! 하며 명단을 적어 거사님들에게 넘겨 줬

어요.”그간 말못했을 고생이 떠오르는지 감정이 북받쳐 금

방눈시울이젖는다. 

이렇게 고생하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일까. 인근 부락민

들은 절을 마치 자기집처럼 편안히 여긴다는 것이 박∙정

거사의 이야기다. 장 담그거나 놋쇠 다기를 닦는 일 등 절일

울력도 내 집일처럼 즐겁게 동참한다. 한쪽 팔이 없는데도

항상 웃으며 사찰의 운전기사를 자처했던 김유평(49) 거사,

스님을 시봉하며 절일이라면 한밤중에라도 뛰쳐올라왔던

이정식 거사(61)… 박경식 이장과 정천기 거사가 소개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었다. 어느 신도가 뭉텅이 돈을 내었다면

맛보지 못했을 환희심을 금탑사 인근마을 주민 모두가 가슴

가득가지고있음을잘알수있었다.

고흥= 김주일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 박재완기자 jwpark@buddhapia.com

◇자신들이산에서구해온나무를해우소서까래와기둥으로다듬고있는박경식(왼쪽), 정천기거사.

◇90년초세채뿐이던전남고흥금탑사의전각이일곱채로늘
어났다. 사진은금탑사의깔끔한경내모습. 

◇서림주지스님의건강을위해매일저녁사찰아래저수지로

포행길에동참하는금탑사신도들. 왼쪽부터박경식거사, 서림스

님, 김명업보살, 정천기거사. 

◇고흥읍내의한옥폐가에서뜯어온기왓장이불사에쓰일생각을하니흐뭇하다는박
경식, 정천기거사. 

“절 기둥∙기왓장 마다

마을사람들 땀 배어있지라”

박 경 식∙정 천 기 거사

10년 불사…손 마디마디 상처

건축자재 산∙한옥 폐가서 주워

장 담그기 등 절 일 내집 일처럼

금탑사 지킴이

- 진이 잘 나지 않으면 배상하여 드립니다.

지금 펀치볼에는 새역사가 펼쳐집니다.
- 6개의 무농약 콩 작목반,120만평의 콩단지 조성

발명특허원 15826호

◇ 가 격 : 77,000원
(종균, 볏짚, 약콩 1회용 포함)

◇ 모델명 : KT-870

◇ 발효용량 : 276 × 305 × 322

◇ 사용전압: 220v

◇ 정격소비전력 : 73w

◇ 무 게 : 3.7kg

펀치볼 서리태(속청) 할인판매!
◇ 무농약 고랭지 콩이라 맛이 좋습니다.

◇ 밥에 검은 물이 들지 않습니다.

◇ 항암 효과로 알려진「아이소 플라본」이 평야지 콩보다

무척 많이 들었 있습니다.

◇ 가격 12,000원(Kg당) 할인 → 9,000원

● 온 라 인 : 농협 123-17-000466 정 락 훈

제품의 특징

◇ 생으로 먹을때는 낫도, 찌개로 먹을때는

청국장으로 만들 수 있다.

◇ 냄새를 안나게 할 수도, 진하게 할 수도 있다.

◇ 무염 발효식으로 염도 조절이 가능.

◇ 질 좋은 국산콩을 선택하여 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

◇ 요구르트는 너무나 잘 된다.

우리콩운동본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25-1  신청 : Tel.(033)481-4894


